
미 국회 결의안 121 통과에 대한 이용수 성명서 

  121 결의안의 통과는 일본군 강제 “위안부”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 시민사회의 승 리이자 
세계 양심의 승리입니다. 

  먼저, 펠로시 의장님 이하 미연방 하원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또한, 미국 의회에
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
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

  그리고,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신 미 전역에 걸친 H.R. 121 연대 여러분 께 너
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,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초들 의 노력이 
없었다면, 오늘과 같은 세계 양심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. 

  저는 지난 60여년 간을 고통 속에서,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찾기위해서 살아왔습니 다. 
이번 121 결의안의 승리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그 소중한 증거입니다
. 

 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없어져야 하며,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범죄는 반드시 근절
되어야 합니다. 
  

  이번 결의안은,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시아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,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
를 위한 노력에 미국 국회가 앞장서서 일본의 적극적인 반성과 행동을 요청하는 특별한 의
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이제 이런 미국 국회와 국민, 세계여론의 요청에 부응하여 일본 
정부는 공식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이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. 

  다시 한번, 저보다 먼저 가신 한 많은 영령을 생각합니다. 십 대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
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 한 많은 이십만 명을 생각합니다. 
  

  오늘의 이 승리를 먼저 가신 그 소녀들과 함께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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